
프랑스건축가로랑보두앵 이응노화백작품건축으로형상화

자유혁명숭고함담은대표작 군상시리즈광주아픔위로

자연채광 풍광스며든전시실 야외전시장 수장고색다른정취

미술관정문에다다르자한폭의수묵화를연상케

하는소나무가가장먼저시선을끈다. 모던한디자

인의백색건물을배경으로서있는소나무에선수

묵화에서느낄수있는고졸미가짙게풍긴다. 눈여

겨보지않으면스쳐지나갈수있을정도로소박하

다.화려한건축미와웅장한스케일을뽐내는여타

미술관과는다른모습이다. 그래서인지건물앞에

잠시머물러있으니마음이차분해지고편안한기

분이든다.대전시서구둔산대로갑천변에자리한

이응노미술관의첫인상이다.

이처럼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이응노 미술관은

일반미술관과는조금결을달리한다.다소위압적

이고경건한분위기가감도는과천국립현대미술관

이나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보기힘든열린구조로

설계됐다.보통, 1층로비나안내데스크를거쳐2

층전시실이나지하전시실로이어지는동선이아

니다. 입구를지나 1층으로들어서면바로전시장

이나오는구조가흥미롭다.

미술관 밖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예술의전당등이자리하고있는거대한문화

벨트에서가장접근성이뛰어나다. 높은계단을오

르거나광장을지나야 입장할수있는대전시립미

술관과달리잔디밭산책로를따라거닐다자연스

럽게미술관으로들어갈수있다. 그 어떤문턱이

나경계도없다.

마치 이응노 화백(1904∼1989)의 예술세계를

지상에펼쳐놓은듯한콘셉트는프랑스건축가로

랑보두앵의아이디어에서나왔다. 근대건축의거

장르코르뷔지에의영향을받은그는이화백의작

품을 건축으로 형상화 하기 위해 뮤제오그라피

(Museography 미술

관 외관과 작품이 조

화를 이루도록 설계)

를 국내 최초로 도입

했다.

생전이응노화백의

예술혼에남다른경외

심을 보인 로두앵은

그의 미술관 설계를

의뢰받고흔쾌히수락

했다고 한다. 때문에

이응노미술관의콘셉

트를이해하기위해선

고암의작품세계를살

펴볼필요가있다. 한

국근현대미술의거장이화백은한국미술1세대로

한국적추상미술의뚜렷한족적을남긴작가로꼽

힌다. 그는프랑스에서생을마감했지만예술적열

정과실천속에서자신의뿌리에대한회귀를멈추

지않았다.전통수묵채색서화를탐구해일가를이

룬그는답습의고루함에서벗어나기위해1958년

중년의나이에프랑스로향했다.이때추상표현주

의등 2차세계대전이후서구에서유행하던사조

를보며자유로운조형정신에자극을받아동서양

미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의성 풍부한 문자추

상 , 군상 등독창적인화풍을선보였다.

이같은이화백의독특한작품세계는미술관곳

곳에서 살아 숨쉰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붕이다.

얼핏 보면 한옥의 창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옥의서까래를연상케한다. 지붕격자-보(지붕

의무게를지탱해주는구조재)의단면들은막대기

자를옆으로세운것같은기다란직사각형이다.보

의층(높이)은 1.6m에육박한다.이는보와보사

이의간격인 1.2m보다큰수치로태양빛이바로

투과하지 못하고 여과는 효과를 연출한다.간접광

이필요한미술관에서는드라마틱한분위기를내는

데안성맞춤이다. (건축가이중원)

이응노미술관의또다른특징은벽이다. 동서로

관통하는긴벽은지붕격자보를지지하면서동시에

전시실을남북으로구획하는역할을한다.이때문에

단층인남측전시실은천장고가높고밝은데반해

중층 구조인 북쪽 전시실은 천장고가 낮고 어둡다.

이는다양한매체를가로지른고암의회화,도자,조

각세계와만나려는건축가의시도로보인다.

사실,이응노미술관은건축면적이 1366㎡로그

리큰규모는아니다. 지하1층은수장고,전시공간

은4개의전시실(본관 1139㎡)로나뉜1층과별관

1개(22.6㎡),야외전시장이다.하지만자연채광과

바깥자연풍광을최대한끌어들인탓에비좁다는

느낌이들지않는다. 특히 2전시실에서3전시실로

향하는복도는외벽유리너머로연못과접해있어

색다른정취를느끼게한다. 반면대지(조경)면적

은 8100㎡에달한다.

뭐니뭐니해도 이응노 미술관의 하이라이트는

뚫린지붕이다. 보두앵은자신이존경하는이응

노의작품 수(壽) 속에 내재된조형적구조에서

영감을받아고암의작품세계를건축학적으로풀어

냈다.이때문에건물의묘미는위에서내려다형태

에있다. 특히2전시실에서3전시실로향하는복도

는외벽유리너머로연못과마주보고있다. 그위

로한옥의서까래를떠올리게하는반복적인선이

열린지붕을이루고주변의대나무가우거져마치

정원속연못같다.

하지만 이응노 미술관의 대표작은 다름 아닌

군상 시리즈다. 1958년프랑스로건너간이화백

이 80년 5 18항쟁 소식을 접한 후 광주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억압속에서도 자유를 외친 혁명의

숭고함을형상화한작품이다. 한지와먹을소재로

한국적화법에서양적어법을접목한독창적인문

자추상앞에서관람객들은마음을비우고그의예술

세계에빠져든다.화면위에마치초서를흘려쓴

듯한독특한형상은고암의작품에서만느낄수있

는미적체험이다.

미술관의소장품1237점가운데98%는고암의미

망인박인경명예관장으로부터기증받은유작이다.

작가미술관으로는국내최고수준이다.다른지역에

서는쉽게접하기힘든그의작품과조형적매력은매

년전국의미술애호가들을대전으로불러들인다. 지

난 2017년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이이응노미술관

개관10년을맞아실시한설문조사가이를반증한다.

대전시민과외지인633명을대상으로한 이응노미술

관시민인지도조사에서응답자의88%인 554명이

미술관에방문할의향이있다고답했다.

고암 이응노 작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74%인 466명. 이들 가운데

잘안다는 14%(66명), 조금 안다 55%

(257명), 잘 모른다 30%(140명), 무응답 1%

(3명) 등이었다. 특히 466명 중 79%인 367명은

실제고암이응노의작품을본적이있었다. 인상적

인건,고암에대해알지못하고있는 26%가운데

에서도그의작품을보기위해미술관을기꺼이찾

고싶다고응답한사람이많았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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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도시의미래가되다

이응노작품 수(壽) 반복적선으로 열린지붕을이루다

프랑스의유명건축가로랑보두앵이설계한대

전이응노미술관은건물외관과이화백의작

품이 조화를 이루는 뮤제오그라피 (Muse

ography)를국내최초로도입했다.

문화를품은건축물열전

이응노작 군상 (1986년)

지난2007년3월개관이후대전시의랜드마

크로자리잡은이응노미술관전경.

<사진제공=이응노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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